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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옛길 지킴이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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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옛길 지킴이 34명 위촉식 개최  

- 민간 중심 경기옛길 관리 및 활용 토대 공고히 -

▶ 경기옛길 지킴이 34명 위촉, 5월부터 7개길, 56개 구간, 687.4km의 탐방로 관리

▶ 도보탐방객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탐방로 관리와 탐방프로그램 길라잡이 역할 기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경기옛길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옛길 지킴이  위촉식’을 지난 26일 진행했다.

경기옛길 지킴이는 경기옛길을 직접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옛길 전 구간을 걸으며 걷기여행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설물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리본이나 스티커 교체 등 안내시설물 가꿈활동 및 탐방프로그램의 길라잡이 역할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 활동한다. 

자원봉사자 옥종수씨는 “경기옛길에 오시는 걷기 여행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경기도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경기옛길센터장은 “경기옛길 지킴이 활동으로 역사문화탐방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탐방객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옛길의 탐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를 토대로 재조성한 

탐방로이다. 탐방로는 역사지리서 도로고와 대동지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성되었으며, 

경기도를 지나는 7개의 큰 길을 기본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지금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또한 경기옛길은 7개길, 56개 구간, 총 687.4km이며, 경기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주요 

명소를 함께 품고 있어 건강을 위한 도보여행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복합형 역사문화탐방로이다.


